
유럽 재정위기 재부상 가능성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 후보 1위 … 독일과 마찰 불가피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투표가 종료되면서 유로존 위기가 재부각되고 있다.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1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하면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

이다.

실제 1차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결선투표 지지율 조사에서 올랑드 후보가 여당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

통령에게 8-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랑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2011년 체결된 유럽연합(EU) 신재정협약을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

으며, 긴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두는 공약을 발표해 시장의 흐름에 반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올랑드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될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출을 제한하

는 긴축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로존 2대 경제국인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과 부딪히는 정책을 펴면 유럽 채무·재정위기 해결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차 투표 다음날인 4월23일 유럽 증시들은 2%가량 급락했고, 일본 도쿄의 외환시장에서도 유로화가 달러화

와 엔화에 비해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랑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르코지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일컫는 <메르코지> 별명이 말

해주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프랑스와 독일의 동맹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채무위기 해결에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최근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는 이태리와

스페인은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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